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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임종득)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임종득)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및 제16호에 따라 징

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의원으

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 또한 「국회법」 제146조에 따르면 국

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서는 안

됨. 「국회법」 제155조(징계) 제9호는 제146조 위반시, 제16호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025년 2월 4일 국회 ‘12.3. 내란혐의 국

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 자리에서, 곽규택 의원과 이완규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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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법제처장) 사이의 질의 과정에서 안규백 위원장의 의사진행

개입에 대해 곽규택 의원이 항의하는 중, 용혜인 의원이 곽규택 의

원의 질의의 성격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맞지 않습니다”고 발언하

자, 임종득 의원은 용혜인 의원에게 “정신이 나간 거야!”라며 모욕

발언을 함.

다. 이에 용혜인 의원이 임종득 의원의 모욕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

하였고, 안규백 위원장 또한 사과를 촉구하였음. 그러나 임종득 의

원은 자신의 발언은 인정하였음에도, 거듭된 사과 요구는 완강히

거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 당함.

라. 이와 같은 임종득 의원의 발언과 태도는 「국회법」 제25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

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에 해

당함.

마. 이에 임종득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및 제16호에 따라

징계해줄 것을 요구함.


